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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0년, COVID-19 팬데믹으로 공교육 사상 초유의 사태가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2020학년도의 개학이 연기되었고, 미국에서도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거의 모든 주에서 봄 학기 중에 공립학교를 폐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휴업 및 휴교라는 공교육의 유사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학습 공백과 관련된 다른 

양상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한다. 미국은 2013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발의된 ‘ConnectED 

Initiative’로 인해 2018년까지 디지털 러닝이 가능하도록 공립학교 전체에 와이파이, 교사 역량 

함양 등 온라인 학습 환경 및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비상사태에서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이 교육청 차원에서 짧은 시간 안에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에 주목하여 

미국의 한 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비상 원격교육 방식에 대해 탐색하여 한국의 원격 학습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교육청은 CANVAS라는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수학습 자료를 제시하고 공유하는 데에서 

나아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및 의사소통, 학습의 성장 과정을 관찰, 기록, 수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과정을 모듈화하여 설계하고 교수학습 활동을 분석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자기주도적 학습과 개별화,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였다. 학습 플랫폼을 통한 원격 

학습의 근본적 목적은 교수학습의 연속성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지하고, 맞춤형 수업 및 

개별화된 학습으로 학생의 학습 성장을 지원하고 관찰하며, 학생 성장의 증거를 자료화하고 

축적하며(documentation) 추적할 수 있는(tracking) 기능으로 교수학습의 설계와 과정을 

지원하는 데 있었다. 한국은 이번 기회에 단순히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학교 내 유·무선 인터넷 환경의 현재를 진단하여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학습 플랫폼을 교수학습의 실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질의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 또는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의 전문적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주제어 : 학습 플랫폼, 학습관리시스템, 원격 학습, 블렌디드 러닝,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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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20년 3월 11일에 COVID-19 전염병의 확산

에 대하여 세계 대유행 현상을 의미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검색일: 2020.3.11.). 2020년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이하 COVID-19) 전염병의 

확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공교육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2020학년도의 개학이 연기되었고, 미국에서도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거의 모든 주에서 봄 

학기 중에 공립학교를 폐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전국의 학교에서 애초에 3주 연기하여 3월 23일 개학 예정이었으나 상황이 

악화되었고 교육부는 2주 더 연기하여 4월 6일에 개학하기로 결정하였다. 5주 간의 개학 연기 동안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의 학습 결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온라인 개학 및 원격수업의 형태로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였다. 

미국의 경우, 확진자의 확산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3월 13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당일 

금요일에는 거의 모든 주에서 공립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이러한 폐쇄 명령은 주 정부, 카운티 

또는 교육청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명령이 내려짐과 동시에 학교는 문을 닫았고 3월 마지막 

주에서 4월 초에 걸친 1주간의 봄 방학이 끝나면 학교 문을 다시 연다고 하였지만 상황이 악화되어 

휴교가 연장되거나 남은 봄 학기 전체를 휴교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3월에 이미 일부 주의 

경우(캔자스)에는 전체 초중고 공립학교에서 남은 봄 학기 내내 학교 폐쇄를 연장한다고 공표하였고 

이러한 남은 학기 전체 휴교령은 전체 주에 걸쳐 연장 및 확장되었다. 이후 1년간 그리고 이후에도 

온라인 수업 또는 하이브리드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단편적으로 보면, 초기의 진행 상황에서 한국은 COVID-19의 확산이 겨울 방학 중에 발생함에 

따라 새 학년의 개학을 5주 연기한 것이고, 미국은 COVID-19의 뒤늦은 확산이 봄 학기 중에 

발생함에 따라 학교를 폐쇄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학교 폐쇄 기간 동안 

학교 수업이 비상 원격교육 형태로 바로 이루어져 한국의 불가피한 학습 공백 사례와는 큰 차이점이 

있었다. 

이러한 비상사태에서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이 교육청 차원에서 짧은 시간 안에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에 주목하여 미국의 한 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비상 

원격교육 적용 방식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의 사례에서의 교육청 및 고등학교는 

평소 교수학습 실제에 있어 특정 학습 플랫폼을 일상적으로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점이 학습 

공백을 막을 수 있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일상 교육이 원격교육으로 가는 전환기에 

유효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개학 연기 및 학교 폐쇄 등 사상 초유의 휴업 및 휴교라는 

공교육의 유사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학습 공백과 관련된 다른 양상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휴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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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교가 자칫 학습 공백으로 이어지기 쉬운 상황에서 일상적인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어떻게 비상 

원격교육으로 활용되는지, 비상 원격교육의 방식에는 어떠한 형태들이 있는지 한 고등학교가 

소속된 교육청의 사례를 탐색하면서 한국의 초·중등학교에서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구축과 온라인 학습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I. 휴교령 및 원격 학습의 전개

1. 한국의 휴업령 상황과 원격 학습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온 첫 확진자가 국내에서 확인되었고 2월 23일에 556명의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교육부는 전국 모든 유초중고 신학기 개학 연기를 발표하였다. 공교육 사상 이례적인 

휴업에 대한 결정이었다. 개학을 1주일 연기하여 3월 9일에 하고 여름과 겨울 방학 조정으로 

수업일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 교과서, 

EBS 강의,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하였다(교육부, 2020a). 

<표 1> 학습 지원 및 원격 학습 대책

구분 내용

휴업 기간 
학습 지원 

대책

- 우선 3월 첫 주에 담임 배정과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EBS 동영상 
등 자율형 온라인 콘텐츠를 초중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 3월 2주부터는 온라인 학급방* 등을 통해 예습 과제 및 학습 피드백 제공하며, 학생들이 동영상 
자료와 평가 문항 등을 포함한 교과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볼 수 있도록 한다. 

    * e학습터, 위두랑, EBS, 클래스팅, SNS 단체방 등
    ** 초등 국정교과서, 초중등 디지털 교과서(사회, 과학, 영어 등)  

(출처: 교육부, 2020b, p. 2)

원격 
학습을 

통한 학습 
공백 방지 

대책

- 휴업 3주차(3.20.)까지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학습콘텐츠, 일일학습을 안내하는 등 온라인 학습 
여건을 마련하고, 휴업 4주차(3.23.) 이후로는 휴업 종료 후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하여 교사는 
다양한 교과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과제 제시 및 피드백 등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통해 정보소외계층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을 강화하
고, ‘학교 보유 스마트기기 대여제도’** 확산을 통해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환경도 보장해 나갈 
것이다.  

    * ʹ00년부터 교육복지 정책으로 지원, ‘19년 전국 17만명 학생 수혜(451억원)
    ** (대구교육청) 학교 보유 스마트 기기 대여 실시, KT에서 단기 인터넷 무상 지원
- 교사를 위한 원격지원 자원봉사교사단(‘교사온’)을 본격 운영(3.16.~)하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한다.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매주 2회 이상 신학기개학준비추진단 회의를 통해 원격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교육부, 2020c,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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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에는 개학을 3월 23일로 2주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여름과 겨울 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할 예정이며 휴업 기간 중 학생의 학습 지원 대책을 <표 1>과 같이 마련하여 3주 

간의 휴업 기간 중 온라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학습 정보, 과제, 피드백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주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었고 그 내용은 기존에 만들어진 사이트 및 학습 

자료에 대한 안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새 학년의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서 새 담임이나 교과 

담임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로 인한 혼선이 많이 제기되었고 특히 사용 

중인 쌍방향 교수학습을 위한 플랫폼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 감염이 가정과 사회까지 다시 확산할 위험에 따라 3월 17일에 교육부는 

2주 추가 개학 연기를 발표하여 4월 6일로 개학을 결정하였다(교육부, 2020c). 따라서 3차에 걸친 

휴업 명령이 발령되었고 불가피한 수업일수 감축을 권고하였다. 개학 준비 및 학습 공백 방지 

대책을 제시하면서 그중 휴업의 장기화에 따라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원격 학습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4주차 및 5주차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온라인 학습 여건 마련과 

원활한 과제 제시와 및 피드백을 권장하고 있고 온라인 학습을 위한 미디어 및 기기 지원 등 환경 

조성 역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 및 각 학교에서는 주로 홈페이지 공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온라인 학습을 안내하였다. 

[그림 1] 교육청 온라인 학습 안내 예시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검색일: 2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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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공지를 활용하여 학습 사이트 및 온라인 콘텐츠를 안내하고, 과제를 제시하며 교과 

담임에 따라서 온라인 학급방이나 단톡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태가 본격적인 온라인 수업이나 원격수업이 실시되어 이것이 학생의 학습으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특히 쌍방향 온라인 교수학습이 가능한 시스템을 단기간에 

마련하고 실제에 적용하는 데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교사온’, ‘학교온’, ‘교실온’ 등을 운영하여 

사례를 공유하고 있지만 적용에 있어 사실상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실정이었다.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 있어 휴업으로 인한 수업 결손은 학습 공백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교육부는 더 이상 개학을 미룰 수 없고 학습 공백 상태를 지속시킬 수 없어 온라인 학습방을 통한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였다. “온라인 학습방은 담임교사 또는 교과 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습할 

내용을 안내하거나 과제를 내주고, 심지어는 평가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는 온라인 

학습시스템 구축을 위해 ‘클래스팅’ 업체,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관련 업체와 의견을 교환 중이라고 

하였는데(오마이뉴스, 2020.3.4.) 실질적인 교수학습의 실제로서의 형태를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 비용, 환경 등이 갖추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이후 제시된 온라인 개학 방안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하고자 하였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와이파이 문제, 교사들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숙련도 등의 문제 등 온라인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 평가, 학생부 기재, 출석, 수업 시간 등과 관련된 

쟁점들로 혼란을 겪었다(서울신문, 2020.3.27.). 온라인 개학 이후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와 

같은 원격수업 플랫폼에 오랜 시간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급 커뮤니티 ‘위두랑’에서도, 민간 업체 프로그램인 ‘클래스팅’에서도 접속 오류나 지연 

현상이 발생하였다(연합뉴스, 2020.4.16.). 원격수업 초기에 이러한 정보 인프라 구축 측면과 

사용자의 역량 등으로 인한 혼란은 일상적으로 발생하였다(강미애, 남성욱, 2020).    

2. 미국의 휴교령 상황과 원격 학습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 방식은 한국과 차이가 컸는데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37,000명의 미국인이 흔한 독감으로 사망했다. 매년 27,000명에서 70,000명이 죽는다...현재 

546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22명 사망하였다.”(트럼프 대통령, 2020.3.9. 트윗)라고 하면서 

COVID-19 확산에 대한 문제를 독감과 비교하는 수준의 인식을 보였고 사실상 팬데믹 현상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3월 9일 이날 미국은 이미 COVID-19로 인해 5%에 가까운 높은 치사율을 

보일 때였다.   

급기야 현지 시간 3월 23일에는 42,645명의 확진자와 519명의 누적 사망자를 기록하며 세계 

3번째에 올라가게 되었다. 47개 주에서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3월 13일에 헌법 

및 미국 법에 근거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검색일: 2020.3.20.). 

이에 따라 그날 주 정부나 교육청별로 K-12 공립학교에 휴교령(school closures)을 발령하였다. 

3월 16일부터 2주간의 휴교와 뒤이은 3월 30일에 시작되는 1주간의 봄 방학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2주간의 휴교가 실시되었으나 이 기간 중 모든 수업은 비상 원격 학습(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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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learning, remote learning)으로 이루어진다고 공표하였다.  

미국은 봄 학기 중에 휴교령이 발령되었다는 것이 한국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봄 방학이 끝난 

후 4월 6일에 학교가 정상화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지만 몇몇 주 및 교육청에서는 이미 휴교를 

연장하여 남은 학기 전체를 원격 학습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예, 캔자스 주 전체). 또한 3월 

19일에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하여 여러 주에서 ‘lockdown’ 또는 ‘shelter in place’ 명령이 떨어져 

집에서 머무르되 최소한 본질적인 목적 외에 외출을 금지하였다(The Wall Street Journal, 

2020.3.19.). 그러나 휴교 기간 동안 원격 학습은 실시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한 교육청의 휴교령 조치 및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캘리포니아 주 COVID-19 확산에 따라 얼바인 교육청(Irvine Unified School District, 이하 

IUSD)의 휴교령 조치는 <표2>와 같다. 

<표 2> 얼바인 교육청(IUSD) 휴교령 조치

날짜 내용

<1차>
3월 13일 (금)

- 3월 16일(월)부터 휴교(school closures)(2주)
- 4월 6일: 예정 등교일
- 비상 원격 학습(emergency distance learning) 실시
- 기간 중 저소득층을 위한 기술 및 기기 지원, 아침과 점심 제공 

3월 15일 (일)
- 교사들의 원격 비상 학습 준비로 월요일과 화요일은 학생 휴일로 지정
- 봄 방학 기간(3. 30. - 4. 3.)은 원격 비상 학습 제외

3월 19일 (목)
-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Stay at Home” 명령
- 교육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

<2차>
3월 24일 (화)

- 5월 1일(금)까지 4주 휴교 연장
- 소속 카운티 교육감 동시 결정
- 5월 1일 전에 상황이 좋아지면 학교를 예정보다 일찍 열 수 있음

<3차>
4월 1일 (수)

- 남은 봄 학기 전체 휴교 결정
- 교육 서비스는 본질적이므로 비상 원격 학습으로 학습의 연속성 유지 

 (출처: IUSD COVID-19 홈페이지, 검색일: 2020.4.1.)

IUSD는 24개의 초등학교(K-5학년), 6개의 중학교(6-8학년), 4개의 통합학교(K-8학년), 6개의 

고등학교(9-12학년), 그 외 7학년에서 12학년의 블렌디드 러닝을 위한 1개의 학교, 전체 36,000명 

이상의 학생을 지원하는 규모의 교육청이다(IUSD 홈페이지, 검색일:2020.3.24.).

1차 휴교령은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비상 회의를 소집한 결과로 모든 학교에서의 휴교 및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결정이었다. 실질적으로는 3월 마지막 주에 봄 방학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2주간의 

휴교령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원격수업 형태로 수업은 실시하였다.  비상 원격 학습을 

실시하기 위해 교직원은 16일과 17일에 일상 학습이 온라인 학습과 연계될 수 있도록 비상 원격 

학습 기획을 위한 회의 및 연수 시간을 가졌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해 교육감과 교장은 학부모 및 

학생에게 이메일, 문자로 알려주었다. 이후 학교급, 학교, 과목, 교사에 따라 교수학습의 질적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계획대로 실시되었다. 이후 공교육 휴교령이 남은 학기 

전체로 확장되었고 이렇게 하여 IUSD의 모든 K-12 학교는 전례 없는 휴교 상황을 경험하였다.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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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에 IUSD 교육감은 3차 휴교 연장을 발표하였는데 남은 봄 학기 전체(대체로 6월 첫째 주)까지 

휴교 조치를 지속하며 비상 원격 학습으로 학습의 연속성을 유지한다고 하였고 다른 주의 경우에도 

연장 발표 시점은 조금씩 달라도 거의 모든 주에서 남은 봄 학기 전체까지 휴교령이 연장되었다. 

대략 봄 학기 18주 중에서 11~12주 정도가 온라인 학습으로 진행되는 셈이었다.

  

III. 학습 플랫폼의 원격 학습에의 적용 방식

COVID-19 사태로 인한 한국과 미국의 휴업 및 휴교의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의 

일상적·공식적 사용 유무에 따라 원격 교육에 대한 다른 양상이 목격되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몇 

주에서 심지어 학기 전체에 해당하는 휴교의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 공백 및 학습 기회 박탈이 

염려되었다. 물론 한국은 새 학년을 시작하는 개학의 상황에서 휴업을 하게 된 것이고, 미국은 학기 

중에 휴교를 하게 된 것이라서, 미국이 교수학습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 보이기는 

하다. 반면에 한국은 겨울 방학 중에 휴업 상황이 발생하여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미국은 

학기 중에 발생하여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보다는 평소 

교수학습의 계획과 실제에 있어 구축된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및 친숙한 사용 문화 등의 조건의 차이가 학습 공백을 방지하고 학습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본다. 즉, 학습 플랫폼은 장소에 관계없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교실 수업을 

연장하며 또 다른 형태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IUSD 교육청 소속의 한 고등학교의 사례를 통하여 휴교 

기간 중 학습 플랫폼이 원격 교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탐색하여 어떤 방식으로 학습 공백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 등장하는 학생 사례는 COVID-19 기간 중 

실제로 IUSD의 한 고등학교에 다닌 학생의 사례로 학생 및 학부모의 실제 경험과 수신 메일, 접속 

자료, 면담, 관찰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1. 비상 원격 학습(Emergency Distance Learning)

원격교육은 인터넷과 관련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목적과 형태에 따라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된 학습 공간으로도 기능하게 되었는데 전통적으로 이러한 용어 외에도 이러닝, 

온라인 학습, 개방학습 등으로 불리고 있다(김현진, 2020, p. 622). 원격교육의 운영 요소는 학사 

및 관리, 테크놀로지, 콘텐츠, 상호작용, 학습 공간의 측면에서 범주화될 수 있는데 특히 교육 

내용과 활동으로서의 콘텐츠, 교수학습에의 상호작용, 학습 환경과 조건으로서의 학습 공간은 

새로운 시대 원격 학습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라 볼 수 있다(김현진, 2020, p. 627). 특히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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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반, 웹기반 등 관련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수학습의 

새로운 유형이 가능해지고 있다. 교수학습의 설계에서부터 실제로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교수학습의 활동, 그리고 평가와 피드백까지 이루어지는 공간을 제공한다. 단순히 학습의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 대면 수업에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상호작용 및 다양한 가능성으로 확장되고 있다(Kara et al., 2018).    

IUSD는 1차 휴교 명령(3월 13일) 때 3월 16일에서 27일까지 2주 간 학교를 폐쇄하되 모든 

학습은 비상 원격 학습으로 이루어진다고 공표하였다. 현재의 학습을 지속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의미있는 학습 활동에 원격으로 참여하도록 조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비상 원격 학습의 

전체적인 목적은 학습의 연속성과 학업 성장의 유지에 있다(IUSD 비상 원격 학습 계획, 검색일: 

2020.3.26.). 온라인 수업은 주로 Google Classroom과 CANVAS로 조직되어 있고 이 외에 

이메일과 전화로도 연동되어 피드백이나 질문을 받을 수 있었다. Zoom 등의 웹 컨퍼런스 도구를 

활용하여 실시간 수업도 실시하였다. IUSD는 첫 16일과 17일 이틀을 갑작스러운 결정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가 연수 기간으로 설정하여 온라인 수업 전환을 준비하였다. 또한 이 기간 중 모든 

학생이 온라인 학습 기기 및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기간 내내 지원하였다. 이후 18일 

수요일부터 실제 원격 학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간혹 미국의 다른 주 어느 교육청에서는 2주간 온라인 리소스만 제공하지 추가 과제 등을 

제시하여 형평성(equity)에 손상을 주거나 모든 아이들이 인터넷 엑세스를 갖출 때까지 온라인 

수업 진행을 불가한 경우도 있다고는 하였다. 비상 원격 학습이 또 다른 교육 불평등 및 기회 균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ISTE 홈페이지, 검색일: 2020.3.27.). 4월 15일에 IUSD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교육 경험이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원격 학습 체제에서 

학생 평가에 대한 다른 접근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캘리포니아 주 교육위원회의 방향에 따라 

2019-2020학년도 봄 학기의 경우 모든 과목에 대하여 ‘credit/no credit’ 성적 평가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립대 및 주요 대학과 협의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을 

하였다(IUSD 보도자료, 검색일: 2020. 4.15.). 이 경우 GPA를 산출하지 않고 과목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할 때는 ‘credit’으로 기록되고 학점도 받게 되며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no 

credit’으로 기록되고 학점을 받지 못한다. 

휴교 상황에서는 비상 원격 학습이 유일한 대안이었고 학습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학부모에게만 일임할 수 없었다. 칸 아카데미(Khan Academy)와 같은 곳에서는 초반에 당황한 

학부모와 교사를 위하여 K-12 하루 일정 템플릿을 제안하였다. 칸 아카데미는 모든 학년, 모든 

과목에 대하여 자기주도적이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콘텐츠를 무료로 공유하고 있다. 그중 

10-12학년에 해당하는 일정 템플릿은 <표 3>과 같다. 

학부모를 위한 일반적인 매일의 일정을 공유하면서 관련 콘텐츠 및 활동이 있는 링크를 걸었고 

교육청이나 학교, 교사 차원에서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사 및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학습 가이드를 제공하였다. 한편, 대체로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사용하는 학습 

플랫폼을 통하여 교사들은 과목별로, 학교급별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였다. 이때 시간표는 주로 

평소의 시간표와 유사하거나 유동적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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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칸 아카데미 10-12학년 온라인 학습 일정 예시

Time Activity

9:00am- 9:40am

Khan Academy math practice. Depending on level, one of the following 
courses are likely appropriate:

• Algebra II
• (Register to join  Khan Academy’s Virtual Algebra 1 & 2 

Classroom March 26 from 10-10:30AM PDT)
• Geometry
•  Precalculus/Trigonometry
•  AP Calculus AB or BC
•  AP Statistics

9:40am - 10am
Go for walk/run. Youtube JustDance/workouts if weather is bad. Maybe 
15 minutes of Yoga with Adriene?

10am - 10:40am
Official SAT Practice (math, reading and writing)
For more info about how to use Official SAT Practice during school 
closures click here.

10:40 - 11am Break/walk

11am - 12pm

Science practice on Khan Academy (high school or A.P. level):
• Biology (high school, A.P.)
• Chemistry (high school, A.P.)
• Physics (high school, A.P.)
• Economics (micro, macro)
• AP CS Principles 

12pm - 1pm
Lunch - Listen to an educational podcast! Try This American Life If you 
like storytelling, or RadioLab or Science Friday if you like science!

1pm - 2pm

Social studies or second science  
• American history (high school, AP)
• Government and politics (high school, AP)
• World History
•  Art history
• Any of the sciences above

2pm-2:30pm Walk/break. Maybe a guided meditation?

2:30pm-3:30pm
Journaling/Writing
(이하 지면 관계상 생략)

 (출처: 칸 아카데미 홈페이지, 검색일: 2020.3.23.)

교육청은 비상 원격 학습 중 학생들에게 매일의 학습에 참여하고, 핵심 목표를 성취하면서 디지털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교육적 기대로서 공유하였다. 또한 학교장은 교육청과 논의 후,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학년별 적절한 온라인 학습 시간을 제안하였다. 학교장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습은 등교 학습에서보다 적은 시간으로 응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업 활동, 강의, 

실시간 수업, 과제, 숙제 등에 필요한 원격 학습에 소요되는 하루 학습 시간을 <표4>와 같이 

이메일을 통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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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교육청 원격 학습 시간 제안

IUSD에서는 봄 방학 기간이 끝나자마자 원격 학습을 통해 학습의 연속성을 유지하였는데 그동안 

대면 수업에서의 교수학습 활동과 과제를 최대한 유사한 방식으로 원격 학습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실시간 수업과 비실시간 수업을 활용하여 학습을 지원하고 교수학습, 상호작용, 과제 

제출, 출석 체크 등을 학습 플랫폼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2. 학습 플랫폼(Learning Platform)의 활용

COVID-19 이전에는 한국의 초·중등학교 교실에서는 일상적인 교수학습의 실제에 있어 온라인 

학습 플랫폼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았다. 또한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하여 

사용하는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이나 온라인 학습 플랫폼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e학습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가 공공 학습 플랫폼으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학습 자료를 활용하고 제작하고 참여하는 차원을 넘어서,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교수학습 설계를 온라인 플랫폼에 하고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시스템 안정성 기반 위에 수업 관리, 성적 관리, 과제 관리, 자료 관리(documentation), 온라인 평가 

등을 하도록 지원하는 학습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마다 어느 

정도 상호작용 기능을 가진 사이버가정학습체제 학습관리시스템을 갖추기는 하였지만 실제 

활용에는 제한이 있었고, 협력학습이나 평가에서의 기능은 미약하였다(엄우용, 안병규, 2009).

최근 학습 플랫폼으로서의 LMS 중에 상용화된 것으로 Blackboard, Canvas, Desire2Learn 등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데 LMS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과, 상호작용성의 

활성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강인애, 진선미, 배희은, 2015, pp. 316-318). 

초중등학교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오픈 소스 기반의 Moodle이 있고, 학교의 특정 요구에 맞게 

설계된 Canvas LMS 역시 학습 경험 관찰 및 학습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허원 외, 2018, p. 5).

IUSD에서 사용하는 학습 플랫폼은 미국의 ‘INSTRUCTURE’사가 개발한 CANVAS이다. 이 

회사는 2008년 두 명의 대학원생에 의해 창설되었는데 당시 행정가 위주의 플랫폼에 좌절을 느껴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과 연결을 위한 LMS를 개발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K-12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사용하는데 북미를 비롯하여 70여 개국에서 3,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Instructure사 홈페이지, 검색일: 2020.3.27.). 

학년 평균 원격 학습 시간

PreK-TK 하루 .75-1.5 시간 

K-1학년 하루 1-2 시간

2-3학년 하루 1.5-2.5 시간

4-5학년 하루 2-3 시간

중학교 하루 3-4 시간

고등학교 하루 4-5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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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SD에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는 평소에 CANVAS LMS를 사용하고 있었다. 학교와 교사에게 

오는 이메일, 공지 사항, 과제 제시, 과제 제출, 온라인 평가, 질문과 피드백, 온라인 토론,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 등이 모두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폰 앱의 CANVAS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교수학습의 실제에 있어 수업 보조 역할을 넘어서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의 

COVID-19 사태로 인한 장기간의 휴교의 상황에서 이 교육청의 경우 교수학습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학습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이 플랫폼의 일상적이고 친숙한 사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학습 플랫폼 활용 사례를 관찰하며 도출할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통합(integration)’에 있다. 교수학습에 필요한 것을 

한군데에 모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활동이 구현되는데, 자체 프로그램을 다양한 기능으로 구성하는 

것보다, 또한 여러 프로그램을 각각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합하여 구성하고 참여시키는 

플랫폼 기능에 충실하다는 점이다.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의 제공 및 연동은 기본이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온라인 시험 및 평가, 온라인 튜터 등이 가능하여 비상 원격 학습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었다. 

[그림 2] 학생 사례: CANVAS 첫 화면

이 교육청 소속 교사들은 평소에 이미 CANVAS에 자신의 강좌로 온라인 교실을 개설하고 

활용하는 상태였다. 즉, CANVAS에 해당 과목 교수학습 설계를 해 놓았고 주로 진도에 따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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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강의, 과제, 평가 활동, 질문, 온라인 튜터, 실시간 수업 메뉴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2에서 로그인에서 사용되는 화면은 사이트 주소 앞에 교육청 이름인 IUSD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속 학생은 교육청에서 부여하는 일괄적 규칙의 사용자명과 학생 고유 번호로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접속한다. 학생 사례에 의하면 이번 학기에 어떤 수업을 수강하는지 나타나 있고 각 

수업에는 이 학생이 아직 읽지 않은 공지 및 메시지가 아이콘 위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이 학생은 

담임 시간(advisement), Advanced Technical Theater, AP Biology, Honors Critical 

Theory & Literature 등을 수강하고 있다. 첫 화면의 학생별 과목들은 교사들이 수강 신청한 

학생을 사용자 그룹으로 형성하면 자동으로 생성된다. 화면 오른쪽에는 전체 과목에 걸쳐 해야 할 

과제나 활동이 표시되고, 그 아래에는 최근 교사로부터 받은 피드백이나 평가 결과가 보인다.

둘째, 학습 플랫폼의 특징은 ‘연동성’에 있다. 수강 과목 중에서 그림 3과 같이 AP Biology를 

들여다보면 단원별로 교수학습 설계가 되어있다. 이 교사는 화면 왼쪽에 공지, 과제, 토론방, 튜터방, 

‘MacKin VIA’와 ‘브리태니커 이미지 검색’ 사이트를 주요 메뉴로 구성하였다. MacKin VIA는 e 

Book, 오디오북, 비디오나 데이터베이스에 쉽게 접근하여 디지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MacKin 홈페이지, 검색일: 2020.3.27.). MacKin VIA는 CANVAS 내에서 실현하는 

외부 앱 연동(LTI : Learning Tool Interoperability) 가능한 앱 중 하나이다. 단원별 설계 앞쪽으로 

원격 학습에 대한 질문, 교사 근무 시간, 미국 생물 올림피아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 학생 사례: AP Biology 교수학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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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수학습 설계는 선생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메시지 송수신은 기본이고 

주로 자료 업로드, 온라인 과제 제시 및 피드백, 토론방 개설, 퀴즈 실시, 실시간 온라인 수업, 교육 

사이트 링크, LTI 등 필요와 아이디어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한다. 이러한 연동성은 학습이나 과제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일일이 창을 열고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내에서 접속할 수 있고 학습 

데이터를 축적하고 한눈에 볼 수 있어  학생의 편의도 증가시킨다. 

셋째, 학습 플랫폼은 자료 축적(documentation)을 지원한다. 한 예로, 토론방(그림 4)을 

클릭하면 ‘면역 체계’에 대한 토론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두 평가에 반영된다. 온라인 

토론방에는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참여했는지 기록이 되어 평가의 증거 수집에도 용이하다. 

과제방(그림 5)을 클릭하면 전체 학기 동안 제출해야 할 과제가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에 

의하면 그중 하나인 ‘효소 실험 보고서(enzyme lab write up)’는 보고서 쓰는 방식과 평가 점수, 

제출 방법, 평가 루브릭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0점에 대한 평가 루브릭이 

분석적 채점 기준으로 자세하게 공유되어 있다. 또한 과제를 플랫폼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 

평가 활동 안내, 평가 기준 공유, 과제 제출, 평가 결과 및 피드백이 모두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학생의 학습 성장 상태를 관찰하고 학습 성과의 증거 수집이 용이하도록 플랫폼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 축적은 학습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데 학습자의 학습 패턴 분석, 학습 

처방 도구로 활용 가능하여 궁극적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에 필수적이다(박연정, 조일현, 2014).

[그림 4] 학생 사례: 학습 플랫폼의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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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학생 사례: AP Biology 과제 및 평가 루브릭

넷째, 학습 플랫폼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한다. 사례의 생물학에서 휴교령 중 비상 원격 학습 

기간에 해당하는 진도인 7단원(Unit 7: ‘동물의 생리와 소통 체계’)을 클릭해보면, 7단원 관련 전체 

개요가 나오는데 관련 자료, 과제,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링크(밑줄)가 되어있다. 7단원은 3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14일로 교수학습이 설계되어 있고 차시별로 수업의 목적이나 학생들이 

해야 할 일, 과제 등이 표시되어 있다. 그림 6은 휴교 기간 중의 교수학습을 보여주는데 

자기주도적으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와 교사의 강의 ppt, 영상, 자료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날짜의 진도에 대해서는 비활성화를 시켜서 클릭 자체가 

불가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과목별로 첫 화면 메뉴 아래에 거의 모든 수업에서 ‘GradeSlam Tutoring’이라는 탭을 

활성화시킨 것이 보이는데 클릭하면 학생들은 따로 회원에 가입할 필요 없이 CANVAS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보인다. 과목별로 무료, 일대일, 실시간, 24시간 내내 에세이 검토 등을 

비롯한 온라인 튜터링을 받을 수 있다. 그림 7은 학생이 수강하는 Math 4에서 생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튜터와 대화하는 창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서비스는 모든 과목에서 

메뉴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 학습 환경의 제공과 상호작용의 활성화는 LMS의 필수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강인애, 진선미, 배희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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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학생 사례: AP Biology 7단원  

[그림 7] 학생 사례: 연동된 무료 실시간 튜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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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학습 플랫폼은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지원한다. 기관과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양한 TMI 앱을 사용하기도 한다. CANVAS를 통한 실시간 수업은 대표적으로 CANVAS 자체 

또는 TMI 앱 연동 방식을 통해 가능하다. 

[그림 8] 학생 사례: BigBlueBotton을 활용한 실시간 수업

사례에서 CANVAS가 제공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도구(web conference tool)는 BigBlue 

Botton이다. 이는 Blindside Network가 제공하는 것으로 전 세계 우수한 LMS에서 작동되는 가상 

교실을 위해 만들어진 솔류션이다(Blindside network 홈페이지, 검색일: 2020.3.27.). 교사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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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비디오 화면 송출을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컴퓨터 스크린을 공유할 수도 있다. 스크린을 

칠판 삼아 활용하거나 학생들에게 교사가 가진 다양한 자료를 바로 공개할 수 있고, 또 바로 웹 

검색을 할 수도 있다. 

그림 8 위 그림에서 실시간 수업이 제시되어 있고 학생은 간단하게 ‘join’ 버튼을 눌러 접속하게 

된다. 그 아래 그림을 보면 이 학생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listen only’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학 교사가 실시간 수업을 하면서 자신의 스크린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접속할 때 자신의 화면을 송출할지, 듣기만 할지 선택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메시지 

창에 질문을 올리면 교사가 이에 응답해주고 누가 출석해 있는지, 언제 출석했는지 등이 확인된다. 

또한 소그룹으로 묶어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나 토론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IUSD에서 사용하는 CANVAS는 온라인 학습 관리 플랫폼으로서 교수학습의 실제에 있어 학습을 

개별화하고 수업 설계 형태 및 단위를 교사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구안되었다. 또한 

다양한 교육 테크놀로지와 연동하여 실시간 수업이나 온라인 튜터링을 가능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지향하고 있다.  

학습 플랫폼에서는 TMI 방식으로 외부 도구들이 연동되어 활용된다. CANVAS의 경우에는 

기관과 계약한 버전에 따라 ‘Blackboard Collaborate’, ‘Google Hangouts Meet’, ‘Microsoft 

Teams Meetings’, ‘ZOOM LTI’, ‘ConferZoom’을 연동시키고 있다. 이 중에서 Google 

Hangouts Meet의 경우 이번 COVID-19 사태로 인해 2020년 7월까지 학습 플랫폼을 통한 무료 

사용이 허가되었고, Microsoft Teams Meetings 프로그램은 3월 14일에 CANVAS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해졌다(Canvas 홈페이지, 검색일: 2020.3.27.).

이 교육청의 경우 교사와 학생 모두 이러한 학습 플랫폼을 평소에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휴교 기간 중 빠르게 비상 원격 학습에 대비할 수 있었고, 학습 플랫폼을 원격 학습에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교수학습을 구현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이틀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교과별 비상 원격 학습을 기획하였고, 그 사이에 교육청은 취약층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을 위한 기기를 지원하였다. 

원격수업이 실제 응용되는 방식은 학교급에 따라, 교사와 교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인 실시간(synchronous) 수업과 비실시간(asynchronous) 수업 

형태로 이루어졌다. 어떤 교사는 Zoom이나 CANVAS conference를 활용하여 실제 수업 

시간표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소통 가능한 수업을 하면서 강의 및 토론을 한다. 대체로 수강 인원이 

10여 명에서 35명 정도이기에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또 다른 교사는 자신의 강의 영상을 

공유하면서 반복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하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계를 하기도 

한다. 둘 중 어느 경우에도 과제 제시나 제출 방식은 평소와 같이 항상 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Zoom 등을 통해 실시간 발표를 하고, 녹화하여 제출하기도 하고,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퀴즈를 보기도 한다. 또한 온라인 퀴즈로 평가하는 중에 새 탭을 열게 되면 

교사에게 알림창이 뜨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진보도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e-Assessment 프로그램(예, Cirrus Assessment), 시험 관리 프로그램(예, Proctorio)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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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고 있다. ‘proctorio’는 기계 학습 및 안면 감지 기술을 사용해서 편견과 오차를 줄이는 

실시간 시험 관리 프로그램이다. 목적에 맞게 시험 환경을 만들 수 있고 평가하는 중에 얼굴과 

눈동자 움직임 등 모든 데이터 분석, 의심스러운 행동, 표절 등이 보고되고 모든 웹 기능 비활성화, 

웹 모니터링 기능을 위한 다른 앱과의 연동도 뛰어나며 기존 학습 플랫폼과 통합되어 사용이 

용이하다(Proctorio 홈페이지, 검색일: 2020.5.2.).  

이렇듯 비교적 사용하기에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방식의 학습관리시스템을 교육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익숙하게 사용한 경험이 비상 원격 학습 기간 중 교수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장기간의 학습 공백을 방지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IV. 결론: 한국의 원격 학습 지원에 주는 시사점

한국에서는 4월 9일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 방안이 제시되며 본격적인 학사 일정이 

시작되었다(교육부, 2020d). 그동안 자기주도적 학습 콘텐츠 안내, 온라인 학습을 추진하였지만 이 

방식으로 학습 공백을 방지할 수 없기에 원격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학습관리시스템(LMS) 플랫폼 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쌍방향 화상수업 앱 등 민간자원의 활용을 안내하였으며, EBS·KERIS 등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체계도 구축”(교육부, 2020d, p. 2)한다고 하였다. 특히 원격교육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학습 

플랫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추어 매우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원격수업이 미래형 학습모형 개발에도 

기여한다고 하였지만 사실 이러한 원격 학습은 더 이상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점에서 

인식에 있어 다소 늦은 감이 있기는 하였다.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와이파이 및 교사의 사용 역량 등 온라인 학습 환경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흘러나왔다(서울신문, 2020.3.27.). 교육부는 강의 영상 탑재 방식,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방식, 과제 수행 방식으로 원격수업 방식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중에 쌍방향 수업에 

대한 우려가 컸다. 실시간 스트리밍 환경을 갖추지 못했고 중간에 잘 끊기기도 한다니(오마이뉴스, 

2020.4.6.) 세계 초고속 인터넷 환경 및 IT 강국이라는 한국에서 역설적이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순차적 온라인 개학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원격교육 플랫폼(LMS) 접속 장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연합뉴스, 2020.4.16.). 애초에 전국의 모든 초중고학생이 거의 동 시간대에 한두 

가지의 학습 플랫폼에 접속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은 예견되는 것이었다. 

이미 세계의 선진 학교에서는 교실 내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가상현실(VR) 학습, 증강 현실(AR) 

학습, 원격 학습, 디지털 러닝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실과 가상 공간, 학교와 사회, 학교와 가정, 

교실과 복도, 교실과 교실의 경계가 사라지며 학습의 형태가 진화하고 있다(박선화 외, 2017). 

경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학습 환경에서 보이는 공간의 혁신뿐만 아니라 가상 또는 온라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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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변화는 더욱 필요해졌다.   

온라인 개학 초기에 교원은 원격수업 안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교과별 차시별 

다양한 콘텐츠 및 학습 자료 제공, 출결과 학습 지도 관리 등이 용이하도록 LMS 시스템 개선, 서버 

확충 등을 통한 플랫폼 안정성 확보, 원격수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시한 바 있다(교육부, 

2020e, p. 10). 온라인 개학 1년 뒤 교육부는 2021년 3월 2일 개학에 맞춰 고도화된 공공 

학습관리시스템(온라인클래스, e학습터)을 서비스한다고 공표하였다. 화상 수업 서비스 및 학습 

관리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교육부, 2021). e학습터의 기능도 향상되고 

있는데 강좌, 평가 구성에 이어 과제 기능이 추가되었고 화상 수업 시 출석 자동 기록, 설문이나 

퀴즈, 채팅 기능, 모둠활동 등이 가능하기도 하다. 

강인애, 진선미, 배희은(2015, p. 319)은 스마트 LMS의 구성 요소 및 특징에 대하여 상황적 학습 

활동 및 학습 내용에 초점을 둔 학습 지원 체계와 학습 및 소셜 네트워크와 앱으로 연결된 

학습공동체의 형성, 학습 활동을 위해 LMS와 연동하여 앱, 소셜 미디어, 클라우드 서비스의 적극적 

활용, 빅데이터 기반 학습 활동 자료 분석 및 평가, 클라우드 플랫폼 등을 주요하게 들고 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 플랫폼을 통한 교수학습 설계를 위해 상호작용은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의 강한 연동성과 통합성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3장에 제시되었듯이 미국의 많은 학교에서는 이미 학습 플랫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온라인 

교실을 구현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번 COVID-19에서 미국은 행정부의 리더십 문제, 의료 체계 

문제, 검역 및 방역의 문제를 드러냈지만 교육 분야에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교육 서비스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물론 지역, 학교나 교사, 교과의 특성에 따라 실제 

구현되는 수업의 질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미 구축된 학습 플랫폼이 비상시 원격 

학습으로 전환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학습 플랫폼은 교수학습 자료를 

제시하고 공유하는 데에서 나아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및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학습의 성장 과정을 

관찰, 기록, 수집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과정을 모듈화하여 설계하고 교수학습 

활동을 분석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자기주도적 학습과 개별화,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  

과거 주로 대학에서 사용하던 LMS 또는 학습 플랫폼 시장은 이미 미국에서 K-12로 확대되고 

있다. LMS는 학교 및 교육의 구조 자체를 바꾸었다고 할 수 있는데 웹 기반 또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고 다른 교육 테크놀로지와 쉽게 연동되면서 실제 교실 환경에서의 교수학습의 모습을 

넘어서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LMS 프로그램에는 CANVAS 외에도 Google Classroom, Blackboard 

Learn, Moodle 등이 있다. 이외에도 초·중등 교육용 다양한 학습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는데 개인 

차원에서 무료로 사용하거나 교육청이나 기관 단위에서 계약을 맺고 사용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더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버전이나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메뉴를 구성하여 계약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플랫폼은 자체 기능 구현에서 나아가 다양한 앱이나 교육 테크놀로지와의 연동·통합을 

통하여 무한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학습에 따라 평가도 온라인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평가 소프트웨어나 온라인 시험 감독·관리 소프트웨어와도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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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미국의 대표적 K-12 LMS 프로그램

이름 특징

Google Classroom
- 교사가 온라인 과제 제시 및 제출 가능, 실시간 피드백
- 구글 클라우드, 구글 다큐먼트 등과 연동하여 다양한 기능

Pearson SuccessNet, 
SuccessNet Plus, 
Online Learning 
Exchange(OLE)

- 교과서 회사 Pearson사가 개발
- SuccessNet의 경우 디지털 수업 자료나 평가 자료 제공, 따라서 LMS 플랫폼이 할 

수 있는  tracking, documentation 측면은 부족 
- SuccessNet Plus의 경우 설계, 수업, tracking 기능 추가
- OLE의 경우 교사가 과목 특성에 맞는 미디어나 자료 검색·연결에 유용

Schoology

- 클라우드 기반
- 처음에 노트 기록·공유 플랫폼으로 사용되다 이후 LMS 기능
- 자료 폴더, tracking 체제, 쌍방향 의사소통
- 부모, 교사, 학생 계정은 무료
- 학교 차원에서 사용하려면 라이센스 필요, 주로 교육청 차원에서 구비

Blackboard 
- 주로 대학에서 사용되다가 K-12용 개발
- Common Core, Innovative Learning, Open Classroom으로 구성
- 모바일 기기에서 강점, 주로 정보공유와 의사소통

Desire2Learn
- 전세계 650개 이상 기관에서 사용
- 개별화 학습, 블렌디드 러닝, 교사 전문성 함양에 초점

Moodle
- 무료 오픈 리소스 학습 플랫폼
- documentation, tracking, 다양한 자료 제공

 (출처: Educationdive 뉴스. 검색일: 2020.4.1.)

미국이 이러한 원격 학습에 선도적일 수 있었던 것은 2013년 6월 오바마 행정부에서 발의된 

‘ConnectED Initiative’에 기인한다. “커피를 마실 때 무료 와이파이를 쓰는 나라에서, 왜 

학교에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을까요? 왜 아이들 교육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하면서 ConnectED는 발의되었다(미연방 교육부 교육기술처, 검색일: 2020.4.2.). 

<표 6> Future Ready 서약서 내용

특징

- 학교와 가정에서 고속 유·무선 인터넷 연결 계획
- 교사 전문적 디지털 역량 강화 기회 제공
-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 기기에 대한 보편적 접근 기회 제공
- 양질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 보장
- 학생과 가정에 가상 카운슬링, 온라인 컨설팅, 장학금 검색 도구 등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통해 상위 학교에 

진학하고 2020년까지 최고의 졸업률 도달하도록 지원
- 디지털 학습으로 전환하는 데에 다른 교육청과 멘토링

 (출처: Future Ready District Pledge. 검색일: 2020.4.2.)

2018년까지 디지털 러닝이 가능하도록 공립학교 전체에 와이파이, 교사 역량 함양 등 온라인 

학습 환경 및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교사들에게 최고의 테크놀로지와 훈련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는 개별화된 학습과 풍부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학습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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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이행하고자 2014년 11월 11일 백악관에 많은 교육감들이 모여 ‘Future 

Ready’ 서약서에 서명을 하게 된다. 서약서의 주요 골자는 <표6>과 같다. 이후 많은 교육청에서 

잇따라 서약하게 되고 최근에는 교수학습의 실제에 있어 학습 플랫폼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다. 

한국은 이번 위기를 경험한 후 온라인 학습 및 원격 학습 환경 구축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침 한국의 고등학교는 2022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면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을 위한 원격 학습 및 블렌디드 러닝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학교에서 모든 강좌를 

개설할 수는 없고, 모든 강좌가 물리적으로 현실적 공간에서만 개설될 수 없기에 온라인 학습 

공간을 활용은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빈 교실에서 수업을 녹화했다. 먼저 노트북을 빔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하얀 칠판에 띄웠다. 정면에 새로 산 삼각대를 세우고, 마이크를 연결한 스마트폰을 

고정했다.” (오마이뉴스, 2020.4.6. 발췌)

원격수업을 위해 이렇게 번거로운 설치의 순간이 매번 계속되어야 한다면 원격수업은 이번에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장기간의 휴업 및 휴교로 인한 비상 원격 학습 및 

온라인 개학의 상황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 하는 단순한 문제 인식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즉, Zoom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원격 학습의 본질적 형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원격 학습이 향후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COVID-19로 인한 원격수업 운영을 통해 교사는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을 비롯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되고 학생 맞춤형 수업 설계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긍정적 효과도 제시되고 

있다(강미애, 남성욱, 2020). 원격 학습이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 등 수업 혁신뿐만 아니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다(계보경 외, 2020, p. 21).  

학습 플랫폼을 통한 원격 학습의 근본적 목적은 교수학습의 연속성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지하고, 맞춤형 수업 및 개별화된 학습으로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관찰하며, 성장의 증거를 

자료화하고 축적하며(documentation) 추적할 수 있는(tracking) 기능으로 교수학습의 설계와 

과정을 지원하는 데에 있다. 학습 플랫폼은 여러 사이트나 소프트웨어를 각각 방문하거나 로그인 할 

필요가 없이 플랫폼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교사들의 교수학습 설계에 따라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복습 및 예습이 가능하고 체계적인 스케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실시간 

의사소통이나 쌍방향 수업, 공지, 자료 제출, 자료 공유 등은 기본적이고, 온라인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의 성취와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 플랫폼 구축이 단순히 어떤 교육 테크놀로지가 부과되거나 추가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교사들에게는 하나의 업무이고 부담으로 가중될 

것이다. 이미 교실에는 많은 테크놀로지가 들어와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과정에 

통합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교육 테크놀로지가 일상적 교육과정 설계 및 교수학습에 

통합되어 교육을 변혁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모든 학생에게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digitally 

equitable) 방안으로 모색될 수 있도록(Roblyer & Hughes, 2019) 환경 지원, 교사 역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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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지원 측면에서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 내 유·무선 인터넷 환경의 현재를 진단하여 자유로운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랩탑 하나면 카메라, 빔프로젝트, 마이크 등 번거로운 추가 설치 없이 학교 내 어디에서나 수업이 

가능하다.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교사의 PPT 화면이나 영상 등 스크린을 공유할 수 있다. 가정의 

온라인 학습 환경 및 기기, 활용 능력, 인터넷 등을 점검하여 원격수업에의 접근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해야 한다. 

다음으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수학습의 실제에 필수적으로 활용한다. 학습 

플랫폼이 있으면 교육부가 제기한 원격수업 방식 세 가지(강의 영상 녹화 후 탑재 방식,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방식, 과제 수행 방식)가 모두 해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수학습의 실제에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온라인 수업, 온라인 평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개별화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 성장 과정과 결과를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플랫폼은 

교육청별로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전국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접속 장애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격수업을 위한 정책 결정에서 전달매체로서의 테크놀로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교수학습의 관리, 토론 및 협력학습 등 다양한 기능과 활동이 가능한 플랫폼으로의 

인식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김현진, 2020). 또한 학생의 학습 지원의 측면에서도 단순히 학생의 

참여나 활동, 소통 정도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학습자를 능동적 주체로 인식하여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 서비스, 학습 데이터의 축적 및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의 증거 기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원격수업 실행에 따른 학습 성과나 학습 손실에 대한 우려도 등장하고 있다. 

원격수업이 격차를 증가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기술적 어려움이나 교수학습 활용 측면에서의 

어려움 외에도 가정환경이나 부모 지원에 대한 사회적 어려움도 존재하는데(Ferri, Grifoni, & 

Guzzo, 2020, p. 4), 기술적 측면, 교수학습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의 대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학습 손실이나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습 격차 완화나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실행해야 한다.

학습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유는 교육 내용이나 자료를 배분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스스로가 설계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데에 있다. 

플랫폼이 단순한 전달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하그리브스, 셜리, 2015, p. 78). 

궁극적으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수업과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학습 과정과 결과의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위기는 교사들의 전문적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양질의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 또는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적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오영범(2020)은 원격수업 실행에 있어 교수자의 역량을 

“원격수업 환경 구축 역량, 원격수업 설계 역량, 원격수업 실행 역량, 원격수업 성찰 역량”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면서(p. 727) 교수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수자의 자발적 노력, 지원체제 

구축, 공동체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수학습을 통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학습 플랫폼의 원격 학습에의 적용: COVID-19 미국 캘리포니아의 교육청 사례

99

참고문헌

강미애, 남성욱(2020). 코로나 19로 인한 쌍방향 원격수업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1), 89-116.

강인애, 진선미, 배희은(2015). 스마트 교육을 위한 학습지원체제로서의 LMS의 특징과 방향성. 

한국교육공학회 학술대회발표자료집 2015권 2호, 312-323.

교육부(2020a). 보도자료 : 교육부, 전국 모든 유·초·중·고 신학기 개학 연기 결정 및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보완 조치 마련(2020.2.23.).

교육부(2020b). 보도자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방안 발표(2020.3.2.).

교육부(2020c). 보도자료 : 전국 모든 유ㆍ초ㆍ중ㆍ고ㆍ특 개학 2주간 추가 연기 결정(2020.3.17.).

교육부(2020d). 보도자료 :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2020.3.31.).

교육부(2020e). 보도자료 :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2020.5.4.).

교육부(2021). 보도자료: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1.3.2.).

김현진(2020). 원격교육과 교육공학의 과제. 교육공학연구, 35(3), 620-643. 

계보경, 김혜숙, 이용상, 김상운, 손정은, 백송이(2020).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기초 통계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박선화, 전효선, 이문복, 장근주, 김영은, 이재진, 임철일, 문무경, 장은희, 김선영(2017). 미래사회 

대비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비전 연구(Ⅱ)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교수학습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연정, 조일현(2014). 학습관리시스템의 대시보드 설계를 위한 학습자 중심 요구분석. 

교육공학연구, 30(2), 221-258.

엄우용, 안병규(2009). 사이버가정학습체제 학습관리시스템의 상호작용 지원 기능 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5(2), 47-66.

오영범(2020). 비대면 원격수업 사례분석을 통한 교수자의 원격수업 역량 탐색: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36(3), 715-744.

하그리브스, 셜리(A. Hargreaves & D. Shirley) 지음, 이찬승, 홍완기 역(2015). 학교교육 제4의 

길: 학교교육 변화의 글로벌 성공사례. 서울: 21세기교육연구소. 

허원, 박종대, 신종흥, 정진명, 박기웅(2018). 개발도상국 초중등교육을 위한 오픈소스 중심 이러닝 

구축 및 활용 방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신문(2020.3.27.). 교실선 와이파이도 안 되는데..교사들 ‘온라인 개학’에 발동동. 자료출처

(검색일 2020.3.2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2701

1014&wlog_tag3=daum



교육과정평가연구 제24권 제2호 (2021)

100

연합뉴스(2020.4.16.). "500만명 뛰어놀 수 있다"더니..불안했던 원격수업 결국 '버벅'. 자료출처

(검색일 2020.4.16.):https://www.yna.co.kr/view/AKR20200414151751004?input=

1179m

오마이뉴스(2020.3.4.). 개학 연기 마지노선은 4월 17일, 코로나19 장기화되면? 자료출처(검색일 

2020.3.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

A0002618232

오마이뉴스(2020.4.6.).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교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자료출처(검색일 

2020.4.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

A0002628646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declaring-

national-emergency-concerning-novel-coronavirus-disease-covid-19-outbreak

/(검색일: 2020.3.20.)

미연방교육부 교육기술처 https://tech.ed.gov/connected/ (검색일: 2020.4.2.)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www.sen.go.kr(검색일: 2020.3.18.)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https://www.who.int/dg/speeches/detail/who-director-general-

s-opening-remarks-at-the-media-briefing-on-covid-19---11-march-2020 

(검색일: 2020.3.11.)

 칸 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s://docs.google.com/document/d/e/2PACX-1vSZhOdEPAWjU

QpqDkVAlJrFwxxZ9Sa6zGOq0CNRms6Z7DZNq-tQWS3OhuVCUbh_-P-WmksHA

zbsrk9d/pub (검색일: 2020.3.23.)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realDonaldTrump). 2020.3.9. 트윗. 

Blindside network 홈페이지 https://blindsidenetworks.com/covid-19-contingency-

planning/ (검색일: 2020.3.27.)

Canvas 홈페이지 https://community.canvaslms.com/docs/DOC-18572-conferences-

resources#jive_content_id_Blackboard_Collaborate (검색일: 2020.3.27.)

Educationdive 뉴스 https://www.educationdive.com/news/8-learning-management-

system-options-for-k-12-classrooms/270653/ (검색일: 2020.4.1.)

Future Ready District Pledge https://tech.ed.gov/wp-content/uploads/2014/11/140930

_FutureReadyPledge_ReFormatted.pdf (검색일: 2020.4.2.)

Instructure 사 홈페이지 https://www.instructure.com/about/our-story (검색일: 2020.3.27.)

ISTE 홈페이지 https://www.iste.org/explore/covid-19-thrusts-digital-equity-forefront

(검색일: 2020.3.27.)

IUSD 홈페이지 https://iusd.org(검색일:2020.3.24.)



학습 플랫폼의 원격 학습에의 적용: COVID-19 미국 캘리포니아의 교육청 사례

101

IUSD COVID-19 홈페이지 https://iusd.org/covid-19-resource-page(검색일:2020.4.1.)

IUSD 보도자료 https://iusd.org/article/update-april-15-2020 (검색일: 2020.4.15.)

IUSD 비상 원격 학습 계획 https://iusd.org/emergency-distance-learning-plan (검색일: 

2020.3.26.)

MacKin 홈페이지 https://www.mackin.com/hq/digital/mackinvia/(검색일: 2020. 3. 27.)

Proctorio 홈페이지 https://proctorio.com/platform/exam-monitoring (검색일: 2020.5.2.)

The Wall Street Journal 2020.3.19. 기사: California Orders Lockdown for State’s 40 Million 

Residents.

Ferri, F., Grifoni, P., & Guzzo, T.(2020). Online learning and emergency remote teaching: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emergency situations, Societies, 10(4).

Kara, M., Kukul, V., & Cakir, R. (2018). Conceptions and misconceptions of instructional 

pertaining to their roles and competencies in distance education: A qualitative case 

study. Participatory Educational Research, 5(2), 67-79. 

Roblyer, M. D. & Hughes, J. E. (2019). Integrating Educational Technology into Teaching 

(8th ed.). Pearson.  

･ 논문접수 : 2021.04.05. / 수정본접수 : 2021.04.30. / 게재승인 : 2021.05.13.



교육과정평가연구 제24권 제2호 (2021)

102

ABSTRACT
 

Applying Learning Platform to Distance Learning : Certain 

School District Case in CA, USA. Encountering COVID-19

 

Young-Eun Kim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In 2020, the COVID-19 is leading the way that the opening of the 2020 school year was 

postponed in Korea, and in the United States almost all states closed public schools during 

the spring semester. This paper seeks to explore different aspects related to learning 

opportunities in similar situations in public education, such as the school closures of Korea 

and the U. S. The ‘ConnectED Initiative' by the Obama administration in 2013 established 

an online learning infrastructure such as Wi-Fi and cultivation of teacher competency 

throughout public schools to enable digital learning by 2018. By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 lessons applying the learning platform in such an emergency could be systematically 

prepared and conducted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t the school district level, this study 

suggests some implications to Korean distance learning environment. This  district has 

been using a learning management system called CANVAS. It functions as a platform for 

presenting and sharing teaching-learning materials, enabling real-time interactive 

classes and communication, and documenting the growth process of learning. Teachers 

can modularize their curriculum to design and analyze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and self-directed learning, and differentiated learning by level are possible for students. 

The primary purpose of distance learning through a learning platform is to maintain 

continuity of teaching and learning regardless of places, document student learning  

through customized classes and individualized learning, and track the evidence of student 

growth. Rather than focusing on whether or not real-time interactive classes can be 

conducted, Korea needs to establish the wireless internet environment by diagnosing the 

current state of the wired / wireless Internet environment in the school, and use the 

learning platform to practice teaching and learning.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variety of training opportunities to develop or access high-quality digital contents, and 

to support teachers to cultivate professional digital competence.

Key Words: Learning platform, Learning Management System, Distance learning, Blended 
Learning, COVID-19


